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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동차 IT 융합의 흐름에 따라 차량용 엔스크린 관련 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다. 정보 제공과 콘텐츠 공유를 주요 

특성으로 하는 차량용 엔스크린 관련 기술들은 기기간 연동 이

슈가 해결되면서 본격적인 서비스를 예고하고 있다. 차량용 엔

스크린의 범위는 주요 이슈인 헤드유닛과 스마트폰의 연동 뿐

만 아니라, 넓게 보면 블랙박스, 카메라, 뒷좌석 디스플레이, 클

라우드 서버까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산업적으로는, 헤드 

유닛을 중심으로 융합을 가져가려는 자동차 업체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융합을 주도하려는 IT업계가 주도권을 잡기 위한 다

양한 경쟁과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차량용 엔스

크린 서비스와 관련된 경쟁 동향을 정리하고 관련 기술 동향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 살펴 본다. 

Ⅰ. 서 론 

자동차-IT융합의 흐름은 짧은 시간 동안 자동차 시장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서로 다른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발전해 

온 두 기술의 흐름(자동차와 IT)는 산업 융합의 흐름에 따라서 

같은 진화 방향을 갖게 되면서, 다양한 경쟁 및 협력이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차량 헤드 유닛과 스마트폰의 연동을 바탕으

로 하는 차량용 엔스크린 시장은 자동차 업계와 IT 업계의 치열

한 경쟁과 전략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큰 도약을 이루었다[1][2]. 

차량용 엔스크린의 범위는 좁게는 차량 헤드유닛과 스마트폰 

간의 연동으로 볼 수 있으며 넓게는 헤드유닛과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보조석/뒷좌석 디스플레이, 블랙박스와 같은 카메라, 

클라우드 서버 등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3][4]. 

차량용 엔스크린은 자동차의 특성 때문에 기존의 엔스크린과

는 약간 특성이 다른 면이 있다. 즉, 사용자의 안전성, 편의성, 

편리성을 위하여 정보제공과 콘텐츠 공유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환경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5][6][7][8].

자동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사용자 인

터페이스 환경, 정보 제공 환경, 콘텐츠 공유환경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며, 사용자 편리성을 

위한 서비스의 제공이 이차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9]. 

이를 위해서 헤드 유닛을 중심으로 융합/발전하려는 흐름과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융합의 흐름이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

으며 기술적으로는 기기간 연동, 클라우드, 사용자 분석 등의 

빅데이터, 사용자 인터페이스, 차량용 앱스토어, 고정밀 지도 

등의 기술들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10]. 

자동차사를 중심으로한 자동차 업계와 스마트폰 관련사를 중

심으로 한 IT 업계는 관련 기술들을 본격적으로 상용화하고 표

준화 함으로써 다양한 경쟁 및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업종별, 지역별, 업체별로 복잡한 경쟁 및 협력 양상이 나타나

고 있다[11][12]. 

자동차사는 헤드유닛 관련 플랫폼 개방, 차량용 앱스토어, 

HTML5 기반 오픈 플랫폼 등의 IT 기반 전략을 통해서 경쟁에

서 앞서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IT 업계는 스마트폰과 함께 

교통 정보 및 사용자 정보 등 빅데이터 처리를 바탕으로 사용자

에게 편리성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13]~[15].

차량용 엔스크린 관련 시장은 차량과 스마트폰 자체에서의 기

술적인 진화 방향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서 본격적인 서비스

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고속 네트워크와 클라우

드 서버가 중요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보조석 디스플레이 

등을 통한 일반 엔스크린 서비스와의 접목도 가능할 것으로 생

각된다[6][7]. 

본 고에서는 차량용 엔스크린 서비스의 범위와특성을 요약하

고, 이에 따르는 다양한 기술 및 서비스 동향과 발전 방향에 대

해서 살펴 본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자동차-IT 융합

에 따른 시장 변화를 분석하고 3장에서는 이에 따른 차량용 엔

스크린 시장의 변화 및 주요 특성을 분석한다. 4장과 5장에서는 

각각 스마트폰-헤드 유닛 연동, 내비게이션 및 클라우드 관련 

이슈, 차세대 플랫폼 동향 등의 주요 업체 동향과 향후 발전 방

향에 대한 이슈를 다룬다. 6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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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동차-IT 융합에 따른 시장 변화 

기계 중심의 자동차 기술이 기계/전자/소프트웨어 융합의 흐

름으로 발전하면서 다양한 IT 기술이 접목되고 있다. 또한, 스마

트폰으로 대표되는 IT 기술도 다양한 기기/산업과 융합되면서 

응용영역을 자동차로 확대하여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1][2].

이에 따라 자동차-IT 분야의 주요 관련 업체들 (자동차사, 전

장업체, 스마트폰업체, 내비게이션 및 지도 업체, 이동통신사 

등)은 다양한 협력 및 경쟁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림 1>

과 같이, 자동차 관련 기술에서도 헤드 유닛을 중심으로 한 인

포테인먼트 기술과 고속 네트워크 기반 클라우드 기술의 중요

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내비게이션 앱은 사용자 사

용성 및 빅데이터 수집 및 처리의 강점을 바탕으로 자동차에서

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9]. 또한, 각 업체 별로 여러 협력 모델

을 통해서 새로운 진화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10][11][12].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그림 2>와 같이 자동차 플랫폼과 IT 

플랫폼 진화의 유사성이다. 자동차 플랫폼은 기계 플랫폼, 멀티

미디어 플랫폼, 운전자보조 시스템(ADAS, Advanced Driver 

Assistant System), 클라우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IT 분야의 

대표적이 업체인 구글은 멀티미디어 플랫폼인 안드로이드, 기

계 플랫폼인 ROS (Robot Operating System), 자율 주행 기술

인 Autonomous Driving, 구글 클라우드 등의 소프트웨어/전

자/기계 융합 플랫폼의 진화 모델을 그려가고 있다. 

이와 같은 두가지 흐름은 향후 자동차-IT 관련 기술에서 치

열한 주도권 경쟁이 예상된다. 동시에 자동차 헤드 유닛을 중심

으로 한 차량용 엔스크린 관련 시장에서도 다양한 협력 및 경쟁 

모델을 만들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Ⅲ. 차량용 N스크린 주요 특성 및 고려 사항  

1. 차량용 엔스크린의 범위 

차량용 엔스크린의 범위는 <그림 3>과 같이 좁게는 헤드유닛

과 스마트폰의 연동으로 볼 수 있으며 넓게는 블랙박스, 카메

라, 뒷좌석 디스플레이와 클라우드 서버까지를 포함한다. 

특히 최근 차량 정보, 사용자 운행 정보, 교통 정보 분석, 멀

티미디어 콘텐츠 등에 대한 분석 및 제공을 위해서 클라우드 서

버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와 맞물려 있

는 클라우드 서버 구축에 자동차 업계와 IT 업계 모두 많은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차량용 엔스크린의 주요 특성

차량용 엔스크린의 주요 특성은 <표 1>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차량용 엔스크린은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공유가 주요 이

그림 1. 자동차-IT 융합에 따른 협력 및 경쟁 

그림 2. 자동차 IT 플랫폼 진화의 유사성

(a) 자동차 플랫폼 진화 방향

(b) 구글 플랫폼 진화 방향 

그림 3. 차량용 엔스크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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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 되는 일반적인 엔스크린과는 특성이 약간 다른 면이 있다. 

즉, 차량의 안전성과 사용자의 편의성, 편리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각종 정보의 제공과 콘텐츠의 공유가 중요하게 된다. 기

술적으로는, 기기간 연동 프로토콜과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중

요시된다. 또한, 헤드유닛-스마트폰 연동뿐만 아니라 클라우

드, 블랙박스/카메라, 보조석 디스플레이를 연동하여 다양한 진

화 모델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 

산업적인 진화 방향의 측면에서는 자동차 중심과 IT 중심의 

진화 방향을 살펴 볼 수 있으며 두 흐름 간의 경쟁과 조화로 새

로운 진화 방향을 만들어 가고 있다. 

자동차 업계의 측면에서는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독

자적 진화 모델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다. 연결성을 바탕으로 

한 엔스크린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 헤드 유닛을 중심으로 스

마트폰과 클라우드를 연동하면서 흐름을 주도하려는 노력을 하

고 있다.  

이에 비해서 스마트폰 중심의 융합을 가져 가려는 IT업계에서

는 정보 제공과 사용성의 편리함을 내세우고 있으며, 특히 집과 

사무실의 이용환 경 및 콘텐츠를 차량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3. 차량용 엔스크린 주요 고려 사항 

이러한 특성의 차량용 엔스크린을 위한 주요 고려 사항은 표 

2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는 스마트폰/헤드 유닛의 연동과 사용

자 사용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차량용 앱스토어의 상용화에 따라서 독자 앱스토어 

구축과 앱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인증에 대한 부분도 고려 되고 

있다. 

이외에도 차량 정보, 교통 정보 등의 빅데이터 분석과 콘텐츠의 

효과적인 공유를 위한 클라우드도 중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차량내 엔스크린과 블랙박스/카메라 연동도 중요한 부분이다. 

IV.주요 관련 업체 동향

1. 자동차사 동향 

1.1 주요 동향

스마트폰의 활성화 이후 자동차사들도 한때 스마트폰 중심의 

융합을 고려하기도 하였다. 하지만,최근 독일과 미국의 주요 자

동차사들이 독자적인 플랫폼 진화를 발표하면서 지역별, 업체

별로 복잡한 진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최근 HTML5 기반 플랫폼 상용화와 더불어 독

자적인 플랫폼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독자적 네트워크 

구축이나 스마트폰 연동을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해 가고 있으며 블랙박스/카메라, 뒷

좌석 디스플레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엔스크린 서비스 개발에

도 노력하고 있다. 

자동차사의 주요 동향으로는 스마트폰 연동 기술들의 상용화, 

헤드 유닛-스마트폰 연동 관련 개발 환경 공개, 다양한 어플리

케이션 확보를 위한 노력, 블랙박스/카메라/뒷좌석 디스플레이

를 아우르는 엔스크린 서비스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표 1. 차량용 엔스크린 주요 특성  

주요 특성 

서비스적 측면 

정보 제공

콘텐츠 공유

사용자 인터페이스 공유 

다양하고 복잡한 진화 모델 

자동차 중심 진화의 	

측면 

차량의 안전성, 안정성을 위한 독자적 진화 

Connectivity based N-screen service

From automobile to cloud

IT 중심 진화의 측면 

정보 제공과 사용자 사용성을 바탕으로한 스마

트폰 중심의 진화  

Seamless N-screen service

From office and house to automobile

표 2. 주요 고려 사항 

차량용 N-스크린에서 고려할 점

스마트폰/헤드 	

유닛 연동

스마트폰과 헤드 유닛 연결

서비스의 안정성(예: 네트워크, GPS 등)

앱 스토어 구축

Graphical User 

Interface
사용편의를 위한 사용자 친화적 GUI

App. Download

구글, 애플과의 협력을 통한 전용 앱이나 앱 다운로

드 환경 제공

독자적 앱 스토어 구축 필요성

시스템의 안정성 보장에 대한 문제

기기 인증/

사용자 인증
얼굴 인식, NFC, 스마트 폰 인식

Security 정보 보안 및 해킹 방지

Alternative User 

Interface
음성 인식, 동작 인식, 얼굴 인식

Network
외부 네트워크와 차량 네트워크 간의 연동

WCDMA, WLAN, WiFi, Bluetooth, 4G LTE

Cloud 연동
클라우드에서 스마트폰과 내비게이션으로 콘텐츠 

제공

Big data 차량 정보, 사용자 상태, 운전 패턴 등 서버 업로드

차량 내 

엔스크린
헤드 유닛과 보조석 스크린 

Blackbox/

Camera 연동

Blackbox/Camera 영상 서버 업로드 및 스마트폰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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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스마트폰-헤드유닛 연동 

자동차사들은 스마트폰의 활성화에 따라서 차량 헤드유닛

과 스마트폰을 연동하는 기술들을 상용화하고 있다. 주요 업체

들은 거의 모두 독자적인 연동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다. 또한 

CCC의 단체 표준인 미러링크의 상용화와 포드 싱크 앱링크의 

GENEVI 표준화 추진 등 표준화 노력과 세확산 노력도 계속되

고 있다[7][8]. 

1.3 차세대 플랫폼 진화 방향을 위한 노력 

또한 차세대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위해서 개발환경의 공개 노

력도 이어지고 있다. 독일 업체들의 HTML5 플랫폼 상용화 노력

과 포드의 개발 환경 공개, GM의 개발환경 공개 등은 다양한 어

플리케이션의 확보와 플랫폼 선도를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1.4 카메라/블랙박스/뒷좌석 디스플레이 

차량 외부 카메라를 통한 외부 정보의 제공과 블랙박스 등을 

통한 영상 정보의 분석, 비전 시스템을 통한 다양한 센서 정보 

공유, 뒷좌석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제공 

등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1.5 엔스크린 콘텐츠 

정보 제공 및 콘텐츠 공유를 위한 자동차사의 자체적인 플랫

폼 구축 노력에 따라서 다양한 콘텐츠 및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음악, 뉴스 등의 음성 중심의 서비스에

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로의 진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주

요 자동차사는 자체적인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도요타-덴소-소니사의 차량 음악 콘텐츠 전문 회사 설

립의 예처럼 차량 콘텐츠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2. IT사 동향  

2.1 주요 동향 

애플과 구글 등으로 대표되는 IT업체들은 인포테인먼트 시스

템을 중심으로 다양한 차량-IT융합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스마트폰 업체들은 자동차사와의 다양한 협력을 통하여 서비스 

모델의 확장을 꾀하고 있으며 내비게이션 업체 및 플랫폼 업체

들의 생존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빅데이터 수집 및 처리의 면에서는 IT사가 자동차사 보다 유

리한 장점이 있다. 

2.2 플랫폼 확산에 주력하는 애플과 구글

애플과 구글은 자동차로의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

을 계속하고 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의 자동차 플랫폼 탑재와 

구글 콘텐츠의 서비스 적용에 노력하고 있으며 여러 차량 제조

사들과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애플은 헤드 유닛과 아이폰을 연결하도록 여러 회사와 협력하

고 있으며, 음성 인식 기술인 시리의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WWDC 2013에서 ‘iOS7 in the car’라는 새로

운 자동차 용 iOS 플랫폼을 발표하고, 아이폰과 자동차에 내장

된 대시보드 시스템간 통합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2.3 내비게이션 및 지도 업체들의 생존 노력

내비게이션 업체들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스마트폰 내비게

이션 앱 사용화 이후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내비게이션 업체들

은 사용자 친화적인 UI와 지도 정보를 바탕으로 생존 경쟁을 위

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탐탐사의 애플 지도 제공 등에서 볼 

그림 4.  Ford SYNC AppLink 에뮬레이터 및 테스터(출처:포드) 

그림 5.  GM의 차량 외부 카메라 시연장면 (MWC 2013)[8]

그림 6. Ford Sync Applink 에서 서비스되는 어플리케이션 예(출처: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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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듯이, 스마트폰 업체와 자동차 업체의 사이에서 틈새 시장 

전략을 가져갈 것으로 전망된다. 

2.4 ‌�국내에서도 상용화되고 있는 스마트폰-헤드유닛  

연동 기술   

SK플래닛과 2013년 1월 독자적으로 개발한 미러링기술 티맵

링크를 상용화하였다. 또한, 현대엠엔소프트는 2013년 4월 LG

유플러스와 공동으로 미러링 기술이 적용된 내비게이션 제품을 

상용화하였다.

3. CCC 표준 동향 

CCC(Car Connectivity Consortium)는 스마트폰과 차량 인

포테인먼트 시스템 연결을 위하여 MirrorLink에 대한 국제 표

준 및 규격을 제정하는 단체이다. MirrorLink란 스마트폰에서 

실행되는 콘텐츠를 차량 헤드유닛의 화면과 스피커로 출력하는 

기술을 말한다. 2011년 3월 MirrorLink 1.1 버전이 발표되었고 

현재 MirroLink 1.2 버전이 개발 진행 중에 있다.    

CCC표준은 헤드유닛-스마트폰 연동을 위한 업체들의 고민

과 노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으며 향후 진

화 방향도 예측해 볼 수 있다. 

앱의 2 단계 인증 시스템과 사용자 UI 가이드라인에서 차량의 

안정성과 사용자 사용성 제고를 위한 CCC 회원사들의 고민과 

노력을 엿 볼 수 있다. 또한, 차량 자체 데이터의 클라우드 제공

에 대한 부분도 향후 진화 방향에서 눈여겨볼 부분이다[15]. 

현재 CCC에 대한 관심도는 지역별, 업종별로 차이가 있다. 

CCC에 대한 자동차사의 관심도는 현재 ‘적극적인 일본, 미지

근한 유럽, 차가운 미국’으로 요약할 수 있다. 스마트폰 플랫폼

이 없는 일본, 노키아와 CCC초기 표준을 주도했지만 현재는

HTML5 진화를 선언한 독일, 구글/애플에 호의적인 미국 등 지

역별, 업종별로도 경쟁 및 협력 양상은 차별화되고 있다. 

 

V. 주요 과제 및 발전 방향

차량용 엔스크린은 헤드유닛-스마트폰 연동뿐만 아니라 블랙

박스, 카메라, 뒷좌석 디스플레이, 클라우드 서버 등을 연동하

게 됨으로써 향후 다양한 서비스 모델의 진화를 예고하고 있다. 

차량용 앱 스토어는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으며 클라

우드 서버는 지도정보, 교통정보, 사용자 운행 정보, 차량 정보 

등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자동차 전용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으

며 음성 중심의 서비스에서 엔스크린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서

비스의 제공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차량의 기계적인 정보가 클라우드 서버에 제공되면서, 

급발진 등의 다양한 자동차 사고 원인 등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 업체별, 업종별로 다양한 경쟁 및 협력 모델이 예상

되고 표준 경쟁을 통한 세확산 노력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

으로 전망된다. 

1. 스크린, 기기 및 클라우드 사이의 연결성 강화  

헤드유닛-스마트폰 연결 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고 있으

그림 7. 나브텍사의 숫자 및 글자 입력 MMI 기술 예 (출처:나브텍)

그림 8. SK플래닛의 티맵링크 시연 예 (MWC2013)

그림 9. CCC의 UI 가이드라인 예 (출처: 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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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고속 네트워크 기술이 접목되면서 기기와 클라우드 등의 연

결성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PC, 차량, 클라우드 서버를 연결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플랫폼 개방 및 앱 스토어 활성화 

차량용 플랫폼의 개방은 연동 기술의 상용화 이후 콘텐츠 및 서

비스의 활성화를 가져가기 위한 업체들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독일 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HTML5 플랫폼 및 앱스토어 

구축 노력, 포드의 개방형 앱 개발 도구인 Ford Developer 

Program, GM의 헤드 유닛 어플리케이션 개발 도구 등의 개방

은 향후 다양한 콘텐츠 및 서비스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

망된다. 

특히 GM의 플랫폼 개방은 헤드 유닛 자체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플랫폼 개방의 미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3. 콘텐츠의 다양화 

현재 음악 서비스를 중심으로 뉴스, 지도, 스포츠 등의 서비

스가 차량용 콘텐츠의 킬러앱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향후 주행 

분석, 차량 상태 정보 제공, 빅데이터 분석 정보 등의 다양한 서

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QNX, 7 digital의 협력모델과 도요타, 덴소, 소니의 협력 모

델에서 보듯이 차량 전용 콘텐츠 제공을 위한 노력도 계속될 것

으로 전망된다. 

또한 뒷좌석 및 보조석 스크린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생각된다. 

4. 기계-멀티미디어 플랫폼 융합 및 연동   

자동차의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서 다양한 비전기술, 음성 인

식, 동작 인식, 얼굴 인식 등의 상용화 및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특히, 자동차 내외에 많은 카메라가 장착됨에 따라서 비전 

기술을 활용한 기계 시스템 제어 기술이 상용화되고 있다.

향후 ADAS 기술이 자율 주행 기술로 진화함에 따라서, 이러

한 인식 기술과 클라우드 서버 정보를 활용한 기계 기스템의 제

어 기술이 다양하게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5. 빅 데이터 처리 

차량 운행 정보, 운전자 상태 정보, 운전 패턴, 블랙박스 및 

카메라 정보 등이 수집되어 클라우드 서버로 제공됨에 따라서 

이러한 빅데이터의 분석, 처리 및 사용자 제공도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빅데이터 서비스를 위해서 자동차사와 IT업계 모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차량 정보의 수집과 사용자 정보 수집에 

자동차사와 IT사가 각각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경쟁

과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VI. 결 론 

 본 고에서는 차량용 엔스크린 서비스의 범위와특성을 요약하

고, 이에 따르는 다양한 기술 및 서비스 동향과 발전 방향에 대

해서 분석하였다.

정보 제공과 콘텐츠 공유의 두가지 측면을 가지는 차량용 엔

스크린은 헤드유닛-스마트폰 연동 기술의 상용화에 따라 본격

적인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카메라, 블랙박스, 

뒷좌석 디스플레이, 클라우드 서버 등을 연동하여 다양한 서비

스 진화 모델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차량용 플랫폼 개방과 앱스토어의 활성화를 통해서 차량용 앱 

시장 및 엔스크린 시장의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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